
-1- 



-2- -2- 

1) 아토피 유병률의 급증 

• 급증 추이 

- 최근 30~40년 사이 거의 모든 국가의 아토피 유병률이 2~3배 
증가함 

• 급증 이유 

- 면역력이 약화됨 

- 산업화로 인한 공해, 매연 등으로 환경이 변화함 

- 현대사회의 다양한 의식주 환경과 접촉하면서 많은 아토피 요인들에 
노출됨 

 

2) 아토피의 특징 

• 가려운 증상 발생 

• 나이에 따라 다른 부위에 습진 

• 주로 5세 이하부터 시작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짐 

•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 뒤따르는 
경우가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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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아토피의 증상 

• 유아기 아토피 

- 얼굴과 뺨, 입 주변에 진물이 흐르고 딱지가 앉음 

- 침과 음식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얼굴에 증상이 심함 

- 기어 다니고 보호자의 옷에 자꾸 스치기 때문에  
팔다리의 바깥쪽에 증상이 주로 나타남 

• 소아기 아토피 

- 팔, 다리, 목, 겨드랑이 등 접히는 피부에 증상이 나타남 

-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만성의 경과를 취하는 습진의 형태를 
보임 

• 성인 아토피 

- 주로 얼굴과 목에 나타남 

- 많이 긁어서 상처가 많이 나있음 

- 피부가 뱀 껍질처럼 두꺼워짐 

 (태선화: 피부가 정상보다 10~20배 이상 두꺼워진 상태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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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아토피의 발병 기전 

• 면역학적 이상 

-백혈구 중 면역을 담당하는 T 세포 
(백혈구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)의 반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  

• 피부 장벽의 이상 

 -수분을 저장하는 피부 장벽에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

• 염증자극에 의한 피부과민성 

 

5) 오해와 진실 

Q.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도 잘 걸린다?  O 

- 피부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토피성 천식, 아토피성 비염도  
아토피에 해당함 

- 아토피 피부염으로 시작해, 대개 2세 정도에 기관지 천식이 생기고 

- 5~6세부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기도 함 

-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병하는 것을  
‘아토피 행진’이라고 일컬음 

 단, 모든 환자가 세 가지 질병을 다 갖게 되는 것은 아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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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면역 조절법 

• 면역 조절법의 정의 

-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서  
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법 

• 시행 대상 

-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 

- 전신성 아토피 환자 
-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한 물질에 반응이 심한 환자 

• 면역 조절법 시행시 유의점 

-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으나 모든 환자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

 

2) 아토피 상태에 따른 치료법 

• 일반 환자인 경우 

-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인 제거 

- 보습제, 목욕 등의 피부관리 

• 습진이 심할 경우  

- 국소 스테로이드제, 국소 면역 조절법 시행 

• 국소 염증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

- 전신성 면역 조절법을 통해 치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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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민간요법 

• 근거 없는 민간요법은 지양할 것 

• 유산균 섭취는 산모와 3세 이하의 아토피 환자에게만 효과적임 

• 달맞이꽃의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아토피의 가려움증을  
간혹 호전시키는 성분이 있어 큰 부작용 없이 식품으로 섭취 가능 

 

 


